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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

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모형을 설정

한 후, 전국을 표본으로 결혼이주여성 195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학대에 직

접효과를 갖는 변수는 양육스트레스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문화적응스

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상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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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피해아동 사례는 법률제정 및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

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서의 아동학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새로운 문화의 수용 및 적응과정과 결부되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자료에 의하면(보건복

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전체 신고사례 5,657건 

중 약 4.3%에 해당하는 243건이었고,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2008년 통계조사 이후 해마다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아동기 학대경험은 학습성취 저하, 

심리정서 및 성과 관련된 문제,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의 경험, 그리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심한 

공격성 및 자살시도, 사회성 문제 및 비행과 범죄에 빠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공계순 외, 

2005; 김경호, 2006; 나은숙․정익중, 2007; Vranceanu et al., 2007; Wareham and Dembo, 2007; 

Annerback et al., 2012; Kwok et al., 2013).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발생률이 91.4%로 매우 높고, 학대원인으로는 ‘양육태

도 및 방법부족’이 전체의 3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 2012: 39). 첫 아이의 출산과 양육경험의 부재,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문화적응에 대한 부담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대응방식의 부재는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박명숙, 2008).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다(김오남, 2006a).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은 언어, 가치관, 가족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최현

미 외, 2008),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및 이민가정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위

험성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Park, 2001; Fontes, 2005; Cohen et al., 2007). 결혼

이주여성들은 1차적으로 부모가 됨으로써 겪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한국생활의 적응 및 양육과

정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함으로써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는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발생위험성 및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있다. 지금까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신선희․우수경, 2013; 이영분․김나예, 2013; 임안나, 2005; 전경숙․송민경, 

2011)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을 다룬 연구들(김지현 외, 2009; 이선미․이경아, 2010; 임지향․

이홍표, 2010)이 대부분이며,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관심은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 주된 영향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변수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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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김동춘, 1997; 

Belsky, 1984).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사건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의 약화를 가져와 학대와 

방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Wolfe, 1987), 양육이라는 생활사건에서 부모가 받는 양

육스트레스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재연․한지숙, 

2003; 이현기, 2005; Rodriguez and Green, 1997; Crouch and Behl, 2001; Haskett et al., 2006). 이와 

함께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은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양옥경 외, 

2007; 최명선․곽민정, 2008), 문화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양육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다(Xu et al., 2000; Afifi, 2007; Lee, 2009). 따라서 문화적

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국사회의 적응과 양육의 책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아

동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 위험요인이 보호요인을 통해 상쇄 

또는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Jonzon and Lindblad, 2006; Putnam-Hornstein et al., 2013).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한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아동의 양육환경을 보호환경으로 바꾸

기 위한 중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이다. 부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지지는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

움을 이겨내고,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며 아동보호에 기여하는 요인이다(곽금주 외, 

2007; 박명숙, 2008; 여진주, 2010; Heller et al., 1999; Budd et al., 2006; Lee, 2009). 즉, 사회적지지

는 부모의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다른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개별요

인이 갖는 영향력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요인들의 관계구조에 대한 이해는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아

동에 대한 학대 역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보건복지부, 2011). 

따라서 아동학대 요인에 대한 단선론적 접근은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훈육방법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Xu et al., 2000).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내에서 아동의 주양육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시

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요인

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다양한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양육

과 문화적응이라는 이중부담에 처해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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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현상 속에서 결혼이 어려운 농촌총각을 중심

으로 아시아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서 형성되었다(김지현 외, 2009; 유은주, 2011). 한국으로 결혼이주

한 여성들의 결혼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69%로 모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또는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05). 한국남성의 경제력과 외국 여성의 성적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여성이 가정내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하였고(김오남, 2006a),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외국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생

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충격과 함께 좌절과 희망속에서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김지현 외, 2009).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종교, 피부색, 경제력 등으로 인해 차별과 불안정 

상태에 있고, 상이한 문화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상의 문제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한건수, 2006).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모국에서의 익숙해 있던 것들과는 다른 상황의 사람, 음식, 풍습 등 새로운 한국문화의 대면을 통

해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다(양옥경 외, 2007). 문화적 충격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 다른 문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스트레스는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김오남, 

2006b). 김영주 외(2008)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62.6%는 보통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홍기혜(2000)는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부모의 며

느리에 대한 통제로 인해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와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에

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양옥경 외(2007)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

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이 부모가 되는 경험 외에 문화의 차

이로 인한 양육갈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대해 김지현 외

(2009)는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문화충격의 영향과 더불어 양육상의 문제를 낳고, 결국 자녀의 심

리사회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이민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문화

적응과 자녀양육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고, 자녀양육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양육스트레스로 인

한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이 비결혼이주여성 어머니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

분과 김나예(2013)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폭력, 사회경제적 취약, 양육에 대한 

정보부족,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로 인한 위험요인,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 가정에 대한 Park(2001: 945-95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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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정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위험성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양육스

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예

상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성혜, 1994). 가족의 발달은 자녀의 출산, 학교입학, 돌봄, 환경적응 등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양육스트레스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영아기 자녀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해된다(김기현․강희경, 1997; Crnic and Greenberg, 1990). 최나야 외(2009)는 양

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미흡하고,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출산을 경험하고 영아를 보살피느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 뿐 아니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지현 외, 2009).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Silver et al., 200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

며, 어머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김지현 외, 2009).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통합적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으며

(Milner, 1993; Haskett et al., 2006), 아동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ntes, 2005). Crouch와 Behl(2001)은 학대위험성이 

높은 부모의 경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Guterman(2009) 

역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위험성에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미예와 박동영(2009)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은 일정한 문화를 지닌 집단 속의 개인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속하게 되는 사회의 

문화, 즉 사회적 구조와 제도, 정치, 가치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양옥경 외, 2007). 문화적응

은 모국의 문화적 가치, 특성유지 여부 및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 여부에 따라 통합, 분리, 동화, 주변

화로 구분되는데(Berry, 1997),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새로운 문화를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문화의 형태, 언어, 관습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응으로서 문화수용을 한다(김오남, 2006a; 

Gordon, 1964).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민사회의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민

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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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a; 박명숙, 2008; Maretzki, 1977; Moon and DeWeaver, 2005).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이주여

성들은 결혼생활 부적응과 함께 각종 정보나 취업 등으로부터의 소외, 자녀양육 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한 한계,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다(여중철, 2010: 371).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아동학대 발생을 유발하는 위험요

인이 될 수 있다. Xu 외(2000)에 의하면 문화는 부모가 양육을 위해 이용하는 자원이며, 양육의 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화가 아동을 기르는 것과 관련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부모의 양육행동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Xu et al., 2000; Afifi, 2007). 

그러나,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양육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기 전에 자녀양육을 맡게 됨으로써 갈

등과 불안이 매우 크고(박영아, 2009), 자신의 자녀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한상영, 2011). 

더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태도의 혼란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이지영, 2012; 

신선희․우수경, 2013), 일반적으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신체학대의 유발과 처벌적 훈육행동 및 자녀의 

공격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이재연․한지숙, 2003), 결혼이주여성들은 자

녀를 보살피는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여진주, 2008).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구조적 여과장치가 거의 없는 결혼이주

여성은 양육과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행동특성과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영실 외, 2012; 신선희․우수경, 2013)을 고려할 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련

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3) 사회적지지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박명숙, 2008). 사회적지지에 대해 

Thompson(1995: 170)은 안전과 지지적 사회관계가 문제상황에서 적절한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나 충고, 가시

적인 유형의 도움이나 행동이 수혜자에게 정서적, 행동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의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박명숙, 2008), 실제 자녀양육철학, 양육에 대한 지지, 의사결정, 자녀양육부담, 가사노동분담 등

이 사회적지지를 받을 때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김희경, 2010; 

Proulx et al., 2004). 더욱이 사회적지지는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 및 완화시킴으로써(Morisset, 1993; Smokowski et al., 1999),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긍

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Fontes, 2005).

사회적지지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Heller 외(1999)는 사회적지지가 

부정적인 초기경험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혔고, Kotch 외(1997)는 아

동학대 위험에 대한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사회적지지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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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국내 아동학대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1)에 따르면,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

렇지 않은 양육자에 비해 사회적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아동학대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

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지지는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의 완화뿐 만이 아니라, 문화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원

이 되기도 한다. 김오남(2006a)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모국인 친구는 대화가 통

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함으로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지지는 한국에서의 문화적응을 돕고,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는 안전장치가 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호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

지금까지 고찰한 각 요인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구조적 가설모형은 기본적으로 각 

요인들이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과 함께 이들 요인들이 아동학대에 있어 어떠한 구조적 인과

관계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구성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과정모델과 사

회적지지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스트레스과정모델은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일원적 설명이 아닌 

스트레스를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의 맥락으로 살펴보는 것이다(진혜민, 

2013). 이 모델을 제시한 Pearlin 외(1981)는 스트레스 배경과 환경, 스트레스요인(stressor), 스트레스 

결과, 매개체(moderator)의 주요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스트레스

가 개인의 정신건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처

해짐으로써 문화적응 및 양육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 및 매개체를 갖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요인이 

아동학대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원인

변수로 양육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으며(이재연․한지숙, 2003; 이현기, 2005; 보건복지부, 2011; 

Guterman, 2009; Pereira et al., 2012), 결혼이주여성만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상황은 아동학

대를 촉발하는 매개효인이 될 수 있다. 최명선과 곽민정(2008)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

성의 양육스트레스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과정을 시작하

면서 자녀양육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에 선행하는 사건인 것이다

(이지영, 2012; Afifi, 2007; Lee, 2009).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사회적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와 관련하여, 김미령(2005)은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 가지고 있

다고 제시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회적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긍

정적인 영향은 직접효과 또는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Buunk and Hoorens, 1992), 직접

효과는 삶의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개인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고, 완충효과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시켜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Cohen and Syme, 1985).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자원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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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즉 개인의 복지를 강화하는 직접적 효과로 기능할 수 있다. 조한숙

(2010)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가족 또는 친밀했던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지지의 상

실로 보았고, 이는 사회적지지의 상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초래함으로써 스트레스정도를 결

정한다고 본 것이다. 즉, 스트레스에 관계없이 사회적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지지를 갖고 있

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정신건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미령, 2005). 이러한 관계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Budd 외(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성년이면서 부

모로써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지지로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은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자원

이 되고, 이에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물리적 도움을 제공할 가족 및 육아정보 제공과 스트레

스 해소 대상의 부재, 지역사회내 소통의 어려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나야 외, 

2009).

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 발생에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이 존

재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학대를 유발하는 필요충분조건이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으로 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동춘, 1997; 박명숙, 2008). 이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거나 충분한 대응 및 대안이 없을 경우에 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며, 아동

학대 유발요인으로써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예측요인으로서 구조적 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모형을 바탕

으로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과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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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조사를 위해 전국을 표본으

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및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하였다. 편의표집법

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가 가능하고 이에 동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 지역의 총 11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설문은 기존 결혼이주여성 출신분포를 고려하여 한국

어 설문지를 포함해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2개 언어로 추가 번역하여 진행하였다1). 한국어 및 중국

어, 베트남어 사용이 불가능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들의 도

움을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통역사들에게 설문지 진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을 진행

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예비조사 및 포커스 그룹을 통해 전

반적인 수정보완 및 검증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18세 미만 자녀의 주양육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204부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195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설문지역(N=195)

지역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총계

빈도(%) 99
(50.7)

39
(20.0)

8
(4.1)

40
(20.6)

9
(4.6) 195

3)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McCubbin 외(1996:179-290)에 의해 개발된 Social 

1) 지역별 설문대상자 선정은 연구자의 연구설계에 의해 지역별로 30명씩 유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하
지만 설문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장상황에 따라 응답한 결과만을 
분석에 활용하여 지역별로 대상자수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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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Index(S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명숙과 강희경(2009)이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고, 총 

17개 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구성은 친구지지, 가족지지, 지역지지 등 3개 요인으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74로 적합하였다. 또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분석결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부하량이 0.40 이상으로 본래의 3개 요인에 1개 요인(1문항)

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번안된 척도와 구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내용타당도를 

재검토한 후 번안된 척도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사용하였다. 한국어 번안은 이승종(1996)이 하였는데, 원척도는 36문항으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소속감, 문화충격,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외

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김오남(2006a; 2006b)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6문항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사용한바 있

다(이지영, 2012; 조한숙, 2010; 최명선․곽민정, 2008).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16

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2)을 실시하였고, 이중 원척도에 해당하는 차별감, 향수, 부적응 등 

세 개의 하위요인이 확인되어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세 개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분산은 54.68%였

고, 설문내용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척도를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축소하여 사

용한 양육스트레스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32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12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90이었다. 

(4) 아동학대 위험성

아동학대는 장화정(1998)의 아동학대평가 척도를 재구성하여 수정, 보완한 아동학대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아동학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아동학대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은 신체학대(7문항), 정서학대(11문항), 방임(4문항)으로 총 22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0점)을 제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위

험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4이었다.

2) 탐색적요인분석은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을 사
용하였다.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비직각회전방식인 직접오블리민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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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자녀수, 한구거주기간(년), 가구소득으로 구성하였고, 세 변수 모두 비율변수로 투입하

였다. 세 변수는 아동학대 유발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연구에서 아동의 형제수, 가족크기, 경제적 어려

움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봉

주․김세원, 2005; 이재연․한지숙, 2003; 이현기, 2005).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모형의 검증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 요인분

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와 인과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3) 셋째, 측정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4)를 적용하여,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연령은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고, 20대 

32.5%, 40대 이상 17.8%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 대학교 졸업이상 28.7%, 중학교 졸업

이하 21.3% 순이었으며, 77.4%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배우자(남편)의 연령은 40-44세가 

37.9%로 가장 많았고, 45-49세 27.4%, 50대 이상 12.1%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3) 분석자료의 무응답치(missing data)는 정규성 및 분석결과의 오류를 야기하므로 분석 전 각 척도마
다 무응답이 많은 사례를 제거(listwise deletion방법)하였고, 그 외 척도별 무응답 사례는 최대우도
측정법에 의한 EM(expectation-maximization)법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가설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인 절대적합지수(Chi-Square 통계량
(X²))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고, 또한 
증분산적합지수로는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

   -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의 지수를 사용하였다.

4) Sobel Test는 간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Sobel, 1982)으로 설문응답에 결측
치가 있을 경우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 방법은 프로그램 상 결측값이 없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quantpsy.org/ sobel/sobel.htm 참조.

5)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네팔,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이고, 베트남과 중국출신이 6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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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자녀수는 1명이 47.7%로 가장 많았고, 2명은 44.6%이었

으며, 가구소득은 50만원을 간격으로 15%에서 20%의 비율을 보였다. 거주기간은 5-10년 미만이 

4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35.3%, 10년 이상 17.4%이었다. 거주특성은 도시 65.2%, 농

촌 34.8% 이었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95)

빈도 % 빈도 %
연령 20대 62 32.5 자녀수 1명 93 47.7

30대 95 49.7 2명 87 44.6
40대 이상 34 17.8 3명 이상 15 7.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0 21.3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9 15.8
고등학교 졸업 94 50.0 101-150만원 36 19.7
대학교 졸업 이상 54 28.7 151-200만원 43 23.5

201-250만원 36 19.7
종교유무 없음 94 51.6 251-300만원 26 14.2

있음 88 48.4 301만원 이상 13 7.1
.4%

직업유무 없음 151 77.4 거주기간 5년 미만 65 35.3
있음 44 22.6 5-10년 미만 87 47.3

10년 이상 32 17.4
배우자 

연령

30대 이하 43 22.6
40-44세 72 37.9 거주특성 도시 118 65.2
45-49세 52 27.4 농촌 63 34.8
50대 이상 23 12.1

2) 주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변수별 왜도와 첨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 변수별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범위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하

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6)

주요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중 아동학대를 살펴보면 최소값 0, 최대값 88점 기준에서 평균 19.23

점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신체학대는 평균 6.21점(최대값 28점), 정서학대는 평균 9.75(최대값 44점), 

6) 요인구조의 분석을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의 지수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표준
왜도지수는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표준첨도지수는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값이 20보다 크면 분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한다(문수백, 2010: 382; Klin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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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평균 2.37점(최대값 16점)이었고, 학대별 비율은 신체학대가 정서학대 및 방임보다 보다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평가척도는 ‘0’점을 제외하고, 1점 이상부터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대

행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5명 중 무응답 17명을 제외한 96.6%가 1점 이상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1%가 척도의 중앙값인 44점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고, 

학대는 정도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내의 아동학대 발생 

자체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N=195)

척도속성 평균(SD) 왜도 첨도

아동학대 19.23(15.17) 1.38 3.06
신체(7문항) 5점 척도 6.21(5.23) 1.05 1.28
정서(11문항) 5점 척도 9.75(8.01) 1.07 1.90
방임(4문항) 5점 척도 2.37(3.33) 1.70 2.99

양육스트레스 5점 척도 6.23(3.28) .197 -.047
문화적응

스트레스

29.60(11.46) -.35 .47
적응 5점 척도 12.46(5.50) -.23 -.05
차별 5점 척도 10.61(4.52) -.15 .06
향수 5점 척도 6.38(2.71) -.18 .21

사회적지지 44.46(7.48) -.06 .35
친구 5점 척도 12.91(2.63) .27 .55
가족 5점 척도 16.41(3.06) -.29 -.12
지역 5점 척도 15.25(3.28) -.16 .78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매우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0.7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Hamilton, 

1992). 본 연구에서는 0.7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이 없었고, 분산팽창지수(VIF) 값도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지준, 2008).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 상관관계(N=195)

거주기간 가구소득 본인아동학대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녀수 .406** .012 .007 -.143 -.141 .035
거주기간 1 -.062 .045 -.098 -.057 -.012
가구소득 1 -.099 .013 -.018 .098
아동학대 1 .456** .359** -.257**
양육스트레스 1 .590** -.173*
문화적응스트레스 1 -.267**
사회적지지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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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서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

되고 있는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측정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에 투입한 양육스트레스 12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후 2개 관측변수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 변수를 제

외하고 확인적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준화계수가 .630~.935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χ²=33.587(df=17), 

P=.009, TLI=.949, CFI=.969, RMSEA=.071, NFI=.941로 χ²를 제외하고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

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구조모형분석 및 가설검증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위험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2>, <표 5>와 같다.

χ²=128.520(df=71), TLI=.910, CFI=.939, RMSEA=.065, NFI=.878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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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양육스트레스만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497, 

p<.001). 이와 함께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갖는데(B=-.559, p<.01), 사회적지

지가 증가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

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475, p<001).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갖는지 살

펴보았다. 그러나, 가설 2는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매

개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아동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아서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대한 간접효과를 알아본 가

설3은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지지와 매개변

수인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에 대한 검증

이다.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통해 가설 4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236이었다. 이러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Sobel 통계량 3.648로 9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가설 5는 사회적지지와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았다.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갖지 않았으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경로계수는 -.266이었고,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Sobel 통계량 -2.833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Estimate S.E. C.R.B β

문화적응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559 -.288 .186 -3.004**
양육스트레스 <------ 문화적응스트레스 .475 .683 .056 8.548***
양육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115 -.085 .102 -1.131
아동학대 <------ 양육스트레스 .497 .534 .123 4.045***
아동학대 <------ 문화적응스트레스 .019 .030 .079 .242
아동학대 <------ 사회적지지 -.057 -.045 .102 -.553
아동학대 <------ 자녀수 .397 .088 .289 1.372
아동학대 <------ 거주기간(년) .071 .080 .272 .262
아동학대 <------ 가구소득 -.233 -.120 .129 1.180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이

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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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사회적지지라는 보호요인에 의해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양

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가정할 때,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수였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변수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과 사회적지지 체계를 확

대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6>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매개효과

간접효과
Sobel Test
(Z-value)

문화적응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 아동학대 .236 3.648***
사회적지지 → 문화적응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266 -2.833**

**p<.01, ***p<.001

5. 결론

1)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결과에서 다문화가정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는 96.6%가 학대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정서학대 및 방임보다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내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기 위해서 

수행한 주요요인에 대한 가설모형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

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가설1은 양육스트레스만이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주요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밝히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

일한 결과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간접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

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내 결혼이주여성에 의한 아동학대가 문화적응으로 인해 직접영향을 받기보다는 아

동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

한다. 그러나 사회적지지는 Lee(2009)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직접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박명숙(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아동학

대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른 요인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이라는 

거주 및 문화특성 속에 사회적지지가 아동학대 예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라기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삶의 질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요인임을 예측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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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적지지와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가설 2와 사

회적지지와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가설3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

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상관

관계가 없었고, 가설 3은 사회적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Heller 외(1999)와 Kotch 외(1997)는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완충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지지망이 아동양육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망이 주로 문화적응과 관련되어 형성되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기보다 다

른 변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가설 4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

이었다. 분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미치기 보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양육 및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기존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지 

못한 새로운 연구결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

켜 학대를 유발하게 하는 외부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양옥경 외(2007)의 연구

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복지 및 사회적서비스의 상관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

스를 경험할수록 복지 및 사회적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

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을 예

측할 수 있는 척도이며, 따라서, 문화적응에 초점을 둔 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의 필요성은 

본 연구가 갖는 실천적 함의라고 하겠다. 

마지막 가설 5는 사회적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

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3의 연구결과를 통해 고려된 사회적지지의 간접효과

를 확인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이웃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필요

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몇몇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박명숙, 

2008). 이와 관련하여 최나야 외(2009)는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출신국가와 한국사이의 가족왕래를 돕는 방법, 출산과 초기 양

육지원 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다문화가정 간의 연계,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원들

에 대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등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지지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는 개인의 삶 뿐 만이 아니라 건강한 

양육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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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와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함에 있어서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지망 형

성에 초점을 둔 사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성가족부

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혼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가

족관계형성, 자녀양육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특히, 가족관계형성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위기개입

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지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 역할 기능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지망 형성이 안정적인 한국생활과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고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및 센터

의 기본사업의 변화와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문화적응과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담담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업과 여

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전략을 위해 일원화된 체계와 접근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실천현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사회적지지망 구축과 아동학대예방에 대

한 실질적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는 문화적응 및 사회적지지망 

구축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학대의 주요요인으로 제기되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계획되

어야 할 것이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아동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포함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정책 및 법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전달형태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다문화적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해결책을 찿아가는 교육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미

국의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 교육에서 사용하는 “Simulation Room”을 통한 실천적 

기술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방식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화적 능력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들을 서

비스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이 

확보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와 함께, 학대 및 방임아동들의 권리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하여 이들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

국의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의 사례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에 있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의 결혼이주여성을 표집하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서 전체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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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성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센터 및 복지관 이용자들은 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대상들로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외의 집

단들과 요인별 지표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표집과정에서 설문참여에 희망하는 결혼이주여

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표본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가별 출신을 고려하

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

녀에 대한 특성은 장애유무와 연령, 자녀수만 확인하였을 뿐, 심리정서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에 대

한 접근이 전무한 한국적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검증해내고, 이를 통해 학문적, 실천적 

관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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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ing Stress as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Park, Myungsook

(Sangji University)

Lee, Jaekyoung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ing stress which influenced child abuse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For study 195 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ted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variable of parenting stress directly affected child abuse and the variable 

of acculturation stress indirectly affected child abuse with a variable of parenting 

stress as a mediator variable. In addition, the variable of social support indirectly 

affected parenting stress with a variable of acculturation stress as a mediator 

variable. Also, the variable of social support did not directly affect child abuse, 

but it was verified as a protective factor to reduce the risk of child abuse. This 

study suggested the social interventions to prevent child abuse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child abuse,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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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rvices. 93(1), 65-73.), “Is student debt jeopardizing the long-term financial health of U.S. 

households?”(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95(5), 405-424.)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
건강, 건강불평등, 사별, 복잡성 비애감, 경제적 곤란 등임.

E-mail: ilsungn@hallym.ac.kr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결혼불안정성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복지학󰡕, 20. 2013),“형제자매들에게 발생한 아동학대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소년학연구󰡕, 18(4).  2011),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
감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19(1). 2011)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 등임. 

E-mail: mspark@sangji.ac.kr 

이재경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012).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경향 메타분석”(󰡔한국
알코올과학회지󰡕, 14(2). 2013).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 (중독포럼,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
심분야는 정신건강(알코올 및 중독), 아동․청소년복지임. 

E-mail: good-man0424@daum.net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논문으로“김만두 비평: 그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 중심으로”(󰡔한국사회
복지학󰡕, 65(4)), 저술로는 󰡔얕은 욕망과 깊은 열등감: 범죄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 (양서원, 2012) 들이 있음. 

현재 “한국 사회복지실천 정체성 비평”과 󰡔한국 사회복지학 통설󰡕을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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